
 

 

 

 

 

 

RESEARCH NEWS  
 

다중약제내성균 치료제 연구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프라운호퍼 

독성 및 실험의학연구소(ITEM)는 대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협력기관과 손잡고 Phage4Cur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다중약제내성균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테리오파지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녹농균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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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 통증 조기예방  

 

손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은 신경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 

통증이 수 개월간 지속되면 만성통증이 되는데, 이때는 치료가 

매우 어렵고 약을 복용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프라운호퍼 분자생물학 및 응용생태학 연구소(IME) 산하 중개의학 

및 약리학 연구소(TMP)에서는 이러한 신경성 통증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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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동체 허브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다.  

프라운호퍼 산업수학연구소(ITWM)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배터리, 열펌프, 전기자동차 등을 연결

하여 개별 가정이나 마을 전체에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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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팅 응용 노하우 

 

베를린 소재 프라운호퍼 개방형 통신시스템 연구소(FOKUS) 

소장인 만프레드 하우스뷔르트 교수가 양자컴퓨팅의 기회, 

응용기술 및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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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슬러지 자원화  

 

독일정부는 하수슬러지 조례 신규 개정안을 통해 

2032 년부터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나 소각재 

에서 인산염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의 회수 기술은 

비용이 높고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지만, 새로운 기술은 

보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본 공정은 프라운호퍼 재료 

재활용 및 자원전략 연구소(IWKS)의 지원에 힘입어 파일럿 

프로젝트로 스케일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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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생산 및 저장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약 50%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고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바람이 불거나 해가 비칠 

때만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에너지 생산량과 

저장량을 관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라운호퍼 알고리즘 

및 과학 컴퓨팅 연구소(SCAI)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ES-FLEX-

INFRA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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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Fraunhofer는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에 지부를 두고 국제협력

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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